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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라일보가 대하기획으로 전개하고 있는 한라산 학술대탐사 제 부 생명의 원류 하천과 계곡1 ‘ / ’ 

탐사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.

하천과 계곡탐사는 지난 년 월 일 첫 장도에 올라 최근 한라산 백록담 담수조사까지 만 98 12 13

년 개월 동안 계속됐다4 7 .

하천과 계곡탐사는 특별취재팀과 식물 지질 수자원 곤충 민속 역사 산악 영상 등 관련 분, , , , , , , 

야의 명망있는 전문가를 탐사위원으로 위촉 한라산 해발고도 이상 고지에서 발원하는 , 1,000m 

하천을 대상으로 하천에서부터 원류까지 전 구간을 직접 답사하는 새로운 탐사방법으로 전개됐다.

탐사는 무수천을 시작으로 서귀포시 중문에 위치한 색달천 중문천 에 이르기까지 개 하천을 ( ) 16

대상으로 실시됐다 하천구간 도보답사 거리만 백 서울에서 고속도로를 따라 부산에 이. 4 25km. 

르는 길고도 험난한 노정이었다 등산로와 하천탐사구간의 왕복거리까지 포함하면 실제 탐사거. 

리는 천여 가 넘는다1 km .

탐사내용은 년 신년호부터 올해 월까지 매주 한차례씩 특집지면을 통해 백 회 연재했다99 5 1 66 .

탐사는 수많은 자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제주와 한라산의 가치를 선양하고 재조명

하는 계기가 되었다 영실분화구와 서귀포시 색달동 해안 갯깍 수행굴 구린굴 등 지질 역사. ‘ ’, , ·

학적 성과 이외에도 산벌른내의 종의 피난처 등 수많은 숨겨진 보고가 탐사를 통해 빛을 발‘ ’ 

했다.

탐사는 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격려속에 진행됐다 초등학생에서부터 동호인 그룹에 이르기까지 . 

수백명이 탐사에 실제 동행하기도 했다.

한라산학술대탐사단은 제 부 생명의 원류 하천과 계곡 탐사를 마무리짓고 오는 월부터는 제1 ‘ / ’ 9

부 한라대맥 종주탐사에 나선다 한라대맥 은 한라산 정상을 중심으로 동쪽 우도에서 서쪽 2 ‘ ’ . ‘ ’

차귀도를 잇는 제주섬의 최장축 라인으로 여 에 이르며 오름이 집중 분포돼 있는 공간이70 km

다 한라산대탐사는 앞으로도 쉼없이 계속된다. .

본보가 대하기획으로 연재할 예정인 한라산대탐사 제 부 한라대맥 종주탐사는 이달초 한국언2 ‘ ’ 

론재단이 후원하는 기획취재지원 대상에 선정됐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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